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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 여성의 코로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향: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와

스트 스 처방식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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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이 매개역할

을 하는지 살펴보고, 스트 스 처방식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 하는지 알아보기 해 조 된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이를 해 2, 30 성인 여성 208명을 상으로 코로나 19 스트 스, 소외

에 한 두려움, SNS 독경향성, 스트 스 처방식을 측정하 고, SPSS 22.0, SPSS Macro를 사용

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 다.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소외에 한 두려움이 SNS 독경향성에 다시 정 인

향을 미쳐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망 사고의 스트 스 처방식이 코로

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망 사

고의 수 이 높을수록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셋째,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을 거쳐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향에 있어 소망 사고가 조 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망 사고의 수 이 높을

수록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안 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코로나 19 스트 스, 소외에 한 두려움, SNS 독경향성, 스트 스 처방식,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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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세

계로 확산된 코로나 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19; COVID-19)는 격한 사회 변화와 더

불어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악 향을

미쳤다(이동훈 외, 2020). 이러한 염병과 같

은 재난의 경험은 신체 , 경제 피해를 야

기할 뿐 아니라 심리 충격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으로도 이어져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박주언, 강석훈, 원성두, 노 , 김원

형, 2015). 감염병의 불확실성이 공포를 자극

할 수 있으며(Torales, O’Higgins, Castaldelli-Maia,

& Ventriglio, 2020; 심민 , 2020), 신체 후

유증, 외상 후 스트 스 등의 심리 요인과

실업, 경제 어려움과 같은 사회 요인이

이차 스트 스를 야기할 수 있다(심민 ,

2020). 한 사회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의

방역 지침으로 인한 사회 상호작용의 감소,

자유의 제약,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는 심

리 으로 부정 인 향을 래할 수 있다

(Williams, Armitage, Tampe, & Dienes, 2020).

이 듯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

스가 발될 수 있는데 그 에서도 한국인들

이 경험하는 코로나 19 스트 스는 문화 맥

락을 고려하 을 때, ‘코로나 감염에 한 두

려움,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타인에

한 분노’로 설명될 수 있다(김은하, 박소 ,

이 지, 박 , 2021). ‘코로나 감염에 한 두

려움’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나로

인해 타인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음에 한

걱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명확히 밝 지지

않은 염병에 한 험성은 실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추정되어 큰 두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Cheng

& Tang, 2004; 이동훈 외, 2020),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와 계 심 문화의 향을 받아

타인을 감염시킬 것에 한 두려움 한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순, 2020; 김은하 외,

2021).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은 사

회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상호작용

취미생활의 감소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일상

생활 활동을 상실하고, 사람들과의 사회 ･

물리 이 감소함에 따라 권태감, 좌 감,

고립감을 느끼고 디스트 스를 경험할 수 있

다(Elovainio et al., 2017; Matthews et al., 2019;

주수산나, 유계숙, 2021). ‘타인에 한 분노’는

코로나 확산이나 방역수칙을 제 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한 분노가 증가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염병이 확산될 때는, 군가

를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며, 회식 문

화, 면 배 등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

노가 나타날 수 있다(Oleksy, Wnuk, Maison, &

yś, 2021; 김은하 외, 2021).

실제로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45.7%가 코로나 19로 인해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하 으며, 1.8%는

이를 ‘매우 심하게’ 느끼고, 20.2%는 수면장애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한국트라

우마스트 스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참여자 우울 험군은 22.8%,

자살생각은 16.3%로 2020년 3월에 실시한 조

사에 비해 각각 5.3%, 6.6%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여성과 2, 30 청년층은 코로나

19에 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의 험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회복탄력성과 사회 지지

자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 고통에 더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

다(한국트라우마스트 스학회, 2021). 이처럼

코로나 19와 련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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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한 코로나 19로 인한 고립은 사회 상호

작용의 기회를 감소시켰으며, 결과 으로 사

람들은 사회 계 유지를 해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Gioia, Fioravanti, Casale, &

Boursier, 2021). SNS를 통한 소통은 코로나 19

로 인한 부정 정서를 해소하기 한 방법으

로도 사용되었다(양혜진, 2020).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 사용 빈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Rogier, Zobel, & Velotti, 2021). SNS는 자신의

로필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계를 맺으며, 자신의 흥미나 심에 따라 정

보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Boyd & Ellison,

2007), SNS 활동에는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찰하는 행 도 포함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SNS는 인간 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

나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한 극 으

로 표 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이윤희, 2014). 그러나 SNS의 이용이 확 되고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정보의 확

산, 사생활 노출,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화

의 단 과 SNS 독 문제 등 부정 인 사회

상 한 나타나고 있다(이성 , 2020).

가장 표 인 부정 상을 SNS 독경

향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SNS에 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어 다른 사회

활동이 축되고 인간 계가 손상되며 심

리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Andreassen & Pallesen, 2014; 박지수, 서 석,

2018). 온라인상의 인 계에 과도하게 몰입

하면 단 내성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지

장을 수 있으며(정소 , 김종남, 2014), SNS

의 과다사용은 학업성 과 업무의 효율성을

하시키고 가족과의 화 단 수면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우공선, 2011).

한 SNS 독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외로움과

우울이 높고 인 계에서의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윤경, 2012). 특히 2, 30

는 SNS에 쉽게 근할 수 있고 그 사용이 가

장 활발하기 때문에 SNS 사용 련 독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정민, 2020),

SNS 독경향성의 취약성은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김선미, 서경 , 2015).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 간

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기간 후의 외로움, 게임 소셜

미디어 사용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 사용 빈도가 증

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증가된 외로움이

소셜 미디어 독에 한 취약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밝 졌다(Rogier et al., 2021). 한 코로

나 19로 인한 스트 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독 인 소셜 미디어 사용의 험이 더 높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Zhao & Zhou., 2021). 독일

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상으로 조사한 연

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부담은 개인의 통

제감을 감소시켜 SNS 독경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Brailovskaia &

Margraf,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라, 코

로나 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 그로 인

해 발생하는 스트 스는 SNS 독경향성의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SNS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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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사용 목 , 험성이 모두 보다 높

아진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련 연구의 필

요성 한 증 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학생들의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이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음이 밝 졌으며

(손 , 허만섭, 2020), 코로나 19 스트 스로

인한 부 정서를 조 하기 한 부 응

행동으로 SNS 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민경, 강찬휘, 이 진, 신성만,

2021). 한 코로나 19 스트 스를 크게 경험

하는 사람들은 SNS를 사용할 때 타인의 게시

물을 보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우울감

을 느끼게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은지,

최기 , 하정희, 2022).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코로나 19 스트 스가 구체 으로 어떠한 과

정을 거쳐서 SNS 독경향성으로 이어지는지

를 이해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미치

는 향의 보호요인과 험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치료 개입에 한 시사 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코로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향

을 미치는 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상

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주

목하여 2, 30 의 성인 여성을 상으로 코로

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최근 SNS 독경향성과 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변인으로는 소외에 한 두려

움이 있다. 소외에 한 두려움은 소외된 상

황일 때 타인이 더 나은 경험을 하거나, 소외

당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타인의 상황이나

정보에 민감해지고, 불안함이 만연해진 상태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상황과 행동

에 지속 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주

요 특징이다(Przybylski, Murayama, DeHaan, &

Gladwell, 2013). 소외에 한 두려움이 높아지

면 타인을 따라잡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소외감, 박탈감, 부

감 낮은 자존감 등의 다양한 부정 정

서를 느낄 수 있다(Abel, Buff, & Burr, 2016).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이 자기결

정 일수록 내 동기가 유발되며, 인간의 기

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계성을 충족

하는 것이 요하다(Ryan & Deci, 2002). 이러

한 기본 심리욕구가 좌 될수록 소외에 한

두려움의 수 은 높아지며(Przybylski et al.,

2013; Alt, 2015), 그 에서도 특히 계성과

가장 긴 한 연 성을 보인다(Conlin, Billings,

& Averset, 2016). 사회비교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나 능력을 평가하려는 기 이 모

호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선택하며, 이를 통

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달

성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부정 정서를 느끼

게 된다고 하 다(한덕웅, 1999). 국내에서는

소외에 한 두려움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개인이 사회 으로 비교하게 되며 경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사회 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 욕구’, 개인 인 욕구보다는 계에서

배제당할 것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행동하

게 되는 ‘외 동기’, 타인이 나보다 많은 것

을 가지고 있을 때 상 으로 무언가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상 박탈감’으로

분류하 다(주은선, 소연, 심솔지, 2018).

소외에 한 두려움과 SNS 독경향성 간

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친 감을 형

성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될수록 오

라인에서 충족 받지 못한 계의 욕구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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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해 SNS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조소

연, 정주원, 2017; 김설화, 2020). SNS는 사회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소외에 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SNS를 활용하여 타인과 연결되고

자 할 가능성이 높으며(Przybylski et al., 2013),

SNS를 이용하게 되면 타인의 사 인 경험을

실시간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소외에 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SNS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소외에 한 두려움이 진될 수 있다

(주은선 외, 2018). 실제로 소외에 한 두려움

이 높은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

를 독 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 다(Abel

et al., 2016). SNS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소외에 한 두려움이 활성화되어 SNS를 통해

타인들의 상태를 강박 으로 확인하려 할 수

있으며, 이는 SNS 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

지수, 서 석, 2018).

한 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 거

리두기로 인한 단 은 타인과의 연결성을 낮

추고, 기본 심리욕구 계성이 좌 되기

때문에 소외에 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다고 측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거리두기는 특히 사회 교

류와 소속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개인

에게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소외에

한 두려움 역시 개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제

약에서 지각하는 주 스트 스를 높일 수

있다(Wegmann, Brandtner, & Brand, 2021). 한

코로나 19로 사회 거리를 두는 동안 기존의

소외에 한 두려움은 실시간 소셜 미디어 콘

텐츠나 타인의 게시물 동 상, 가족 친

구와의 가상모임 등의 풍부한 온라인 활동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에 한 감정으로 체되

어 새로운 형태의 소외에 한 두려움을 래

할 수 있다(Hayran & Anik, 2021). 결론 으로

물리 고립 상황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은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 문제 SNS 사용으로 이어

질 수 있다(Gioia et al., 2021). 재의 상황에서

는 특히 SNS가 타인과 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에 한 두려움이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스트 스를 경험하는 모

든 사람들이 소외에 한 두려움을 통한 SNS

독경향성의 험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한

코로나 19 스트 스는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

키기 어려운 환경 요인이므로, 이를 완충하

거나 강화시키는 개인 내 인 요인을 밝히는

것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스트 스

상황에서도 처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증가되거나 경감

될 수 있으며(곽 화, 2009), 이러한 처방식

은 인 계 문제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백지 , 2020). 이 듯 스트 스 상황에서 스

트 스 처방식의 요성이 시사된다. 스트

스 처방식과 소외에 한 두려움 간의

계를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민하

(2002)의 연구에 따르면, 래로부터 소외를

경험할 때 소극 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

일수록 높은 외로움을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 간의 계를 조 할 수 있는 변

인으로 스트 스 처방식에 주목하 다.

Folkman과 Lazarus(1984)는 스트 스 처를

개인과 환경 간 상호 계에서 개인의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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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평가되는 특수한 외 내 요구로

인한 스트 스를 다루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 심리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해 노

력하는 인지 이고 정서 인 반응 행동으로

정의했다. 한 환경 자극 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평가내리고, 처하는지에 따라

다른 정도의 스트 스를 경험한다고 하 다.

김정희(1987)는 Folkman과 Lazarus(1984)의 개념

과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스트 스 처방식

을 문제 심 처, 사회 지지 추구, 정서

심 처, 소망 사고로 나 었다. 문제 심

처는 개인 환경과 련된 스트 스 원을

직면하고 직 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말

한다. 사회 지지 추구는 문제 해결을 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처방식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극 처방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서 심 처는 문

제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소망 사고 처는 문제

유발 상황과 사건에 거리를 둔 채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소극 처방식으로 묶일

수 있다.

스트 스에 한 처방식의 차이는 개인의

심리 안정에 향을 미친다(류승아, 김경미,

한민, 2014). 스트 스 상황에서 극 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극 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응 이고 더 높은

수 의 심리 안녕감을 보인다(Terry, Tonge,

& Callan, 1995; 권재환, 이윤지, 2017). 다른

사람들과의 계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체로 극 처방식을 더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정민선, 김 미, 권 용,

2012; 백 호, 2021). 반면 인 계에서 타인

과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신뢰감이 부족

하여 그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수록 스트

스에 소극 으로 처한다고 하 다(이정숙,

2012). 한 소극 처를 하는 것은 외로

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Deckx, van den Akker,

Buntinx, van Driel, 2018). 코로나 19 스트 스

와 스트 스 처방식 간 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의 기 단계에서 소극 처 방식

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심리 고통을

겪었으며(Wang et al., 2020), 코로나 기간 동안

의 극 처방식은 우울과 불안의 보호요

인이었고, 소극 처방식은 험요인이었다

(Song et al., 2021). 한 소외에 한 두려움과

스트 스 처방식 간 계를 직 으로 살

펴본 연구는 많이 없었지만, 소극 처방식

은 소외에 한 두려움이 부 정서에 미치는

부정 향을 진시킬 수 있으며( 소연,

2018), 극 처는 외로움을 감소시키지만

소극 처는 외로움을 증가시킨다(Deckx et

al., 2018)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스트 스 처방식 극 처방식은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향을 완화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고, 소극 처방식은 이러한

향을 증가시키는 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기 여성의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을

통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 스트 스 처방식이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SNS 독

경향성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 기

제를 깊게 이해하고 이를 완충하거나 강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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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연구모형

을 그림 1에 제시하 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는 소외에 한 두려움에 의

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는 스트 스 처방식 수

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는 스트 스 처방식 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 30 일반 성인 여성을 상

으로 모아폼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설문의 목 과 내용에 한

안내 페이지를 기재하 으며, 참여자들은 이

를 읽고 설문에 동의한 후 자발 으로 참여하

다. 응답시간으로는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 218부 기 에

맞지 않은 연령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208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표 1에 정리하 다.

연령은 만 19~23세가 64명(30.8%), 만 24~

28세가 104명(50.0%), 만 29~33세가 24명

(11.5%), 만 34~39세가 16명(7.7%)로 평균 연

령은 만 25.69세(SD=4.4) 다. 학력은 학교

졸업이 113명(5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 70명(33.7%), 학원 졸업

25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 특성

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1시

간 미만이 64명(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1~2시간 미만 52명(25.0%), 2~3시

간 미만 48명(23.1%), 3~4시간 미만 25명

(12.0%), 4시간 이상 19명(9.1%)으로 나타났다.

주사용 SNS는 인스타그램이 179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페이스북 47명(15.6%), 트 터

40명(13.2%), 네이버 밴드 19명(6.3%), 카카오

스토리 8명(2.6%), 기타 9명(3.0%)이었다. SNS

사용이유는 정보습득 공유가 84명(40.4%)로

가장 높았으며, 오락 여가 55명(26.4%),

인 계 형성 유지 37명(17.8%), 일상생활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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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26명(12.5%), 의견표 공유 3명(1.4%),

기타 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SNS 독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SNS 독경향성을 측정하고

자 정소 과 김종남(2014)이 타당화한 학생

용 SNS 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변인 구분 표본 수 비율(%)

연령

만 19~23세 64 30.8

만 24~28세 104 50.0

만 29~33세 24 11.5

만 34~39세 16 7.7

학력

고졸 70 33.7

졸 113 54.3

학원졸 25 12.0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1시간 미만 64 30.8

1~2시간 미만 52 25.0

2~3시간 미만 48 23.1

3~4시간 미만 25 12.0

4시간 이상 19 9.1

주사용 SNS

( 복선택)

페이스북 47 15.6

인스타그램 179 59.3

카카오 스토리 8 2.6

트 터 40 13.2

네이버 밴드 19 6.3

기타 9 3.0

SNS 사용이유

정보습득 공유 84 40.4

오락 여가 55 26.4

인 계 형성 유지 37 17.8

일상생활 기록 26 12.5

의견표 공유 3 1.4

기타 3 1.4

합계 208 100.0

표 1. 인구통계학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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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총 24문항으로 ‘조 실패 일상생활장

애( :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 시간

는 업무 시간에 잔다.”)’, ‘몰입 내성( :

“하루 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며 보낸

다.”)’, ‘부정 정서의 회피( : “무력감 는 우

울감을 이기 해 SNS를 한다.”)’, ‘가상세계

지향성 단( : “SNS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는 즐거움 는 재미를 잃는다.”)’의 4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한

응답은 4 Likert 척도로 1 ( 그 지 않

다)부터 4 (매우 그 다)까지로 이루어져 있

다. 정소 과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92 다. 본 연구에서

는 체 .91, 조 실패 일상생활장애는 .87,

몰입 내성은 .62, 부정 정서의 회피는 .80,

가상세계지향성 단은 .79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스트 스 척도(CSSK)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스트 스를 측정

하고자 김은하 외(2021)가 개발한 코로나 19

스트 스 척도(COVID-19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CSSK)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1

문항으로 ‘코로나 감염에 한 두려움( : “언

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몰라 불안하

다.”)’,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

“사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와 단

된 느낌이 든다.”)’, ‘코로나 확산이나 방역

수칙을 제 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한 분

노( :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의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한 응답은 5 Likert 척도로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우 그 다)까

지로 이루어져 있다. 김은하 외(2021)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체 .90, 코로나 감염에 한 두려

움은 .90,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은

.80, 타인에 한 분노는 .82로 나타났다.

소외에 한 두려움 척도(K-FoMO)

본 연구에서는 Przybylski 외(2013)가 개발한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기 로 하여

주은선 외(2018)가 요인 분석하여 타당화한 척

도인 소외에 한 두려움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소속욕구( : “나는

친구들과 갑자기 잡힌 약속에 가지 못하며 신

경이 쓰인다.”)’, ‘외 동기( : “나는 주변을

신경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걱

정된다.”)’, ‘상 박탈감( : “나는 내 친구

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경험을 할까 두렵

다.”)’의 3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한 응답은 5 Likert 척도로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우 그 다)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주은선 외(2018)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 .90, 소속욕구는 .80, 외 동기는 .84, 상

박탈감은 .86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 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Folkman & Lazarus(1985)가 개

발한 스트 스 처방식 척도에 기반하여 김

정희(1987)가 요인 분석하여 개발한 척도에서

김정문(2010)이 선정한 스트 스 처방식 척

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극 처와 소극 처로 구분되어 있다.

극 처에는 ‘문제 심 처( : “활동계

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와, ‘사회 지지

추구( :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극 처에

는 ‘정서 심 처( : “그 일을 잊기 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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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고( :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문항에 한 응답은 5 Likert 척도로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우 그 다)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문(2010)에서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 .80, 극 처방식은 .84, 소극 처방

식은 .6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스트 스, 소외에

한 두려움, 스트 스 처방식, SNS 독경

향성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서 SPSS 22.0

과 PROCESS Macro 로그램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 다.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 고, 각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 다. 한 변인들 간의 상 을 확인하

기 해 Pearson 이변량 상 계수를 구하 다.

이후 소외에 한 두려움이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 간의 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SPSS Macro에

서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 다. 그 다음, 자료를 평균 심화 한

후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

로, SPSS Macro를 사용하여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한 평

균, 표 편차, 왜도, 첨도와 Pearson 상 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스트 스는 소외

에 한 두려움(r=.22, p<.01), SNS 독경향성

(r=.19, p<.01), 극 처방식(r=.16, p<.05),

1 2 3 4 5

1. 코로나 19 스트 스 -

2. 소외에 한 두려움 .223** -

3. SNS 독경향성 .186** .532** -

4. 극 처방식 .156* .018 -.021 -

5. 소극 처방식 .241** .242** .145* .297** -

평균 56.966 20.216 49.332 20.829 20.221

표 편차 12.608 7.394 12.696 3.624 2.646

왜도 -1.000 .445 .289 -.523 -.279

첨도 2.394 -.518 -.508 .355 .861

주. *p<.05, **p<.01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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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처방식(r=.24, p<.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소외에 한 두려움은 SNS

독경향성(r=.53, p<.01), 소극 처방식

(r=.24, p<.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지만

극 처방식과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SNS 독경향성은 소극 처방식

(r=.15, p<.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지만

극 처방식에서는 유의한 상 이 나타

나지 않았다. 극 처방식은 소극

처방식(r=.30, p<.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한 측정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모두 기 치(왜도<2, 첨도<7) 내로

정상성 가정에 배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역할 검

증을 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1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코로나 19 스트 스가 종속변인인 SNS

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186, t=2.715, p<.01). 2단계에서 코

로나 19 스트 스가 매개변인인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향을 확인했을 때도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β=.223,

t=3.282, p<.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코로나

19 스트 스가 종속변인 SNS 독경향성에 미

치는 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19

스트 스를 통제하 을 때 소외에 한 두려

움이 SNS 독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17, t=8.549, p<.001). 따

라서 매개변인인 소외에 한 두려움이 코로

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를

완 매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 다음,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

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Bootstrapping 방법

은 매개효과 계수가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수

에서 유의미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 고, 표 4에

제시한 로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40과 .2059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을 통하여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매개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t R²

1단계 SNS 독경향성 코로나 19 스트 스 .186 .069 2.715** .035

2단계 소외에 한 두려움 코로나 19 스트 스 .223 .040 3.282** .050

3단계 SNS 독경향성
코로나 19 스트 스 .071 .061 1.415

.288
소외에 한 두려움 .517 .104 8.549***

주. **p<.01, ***p<.001

표 3.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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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에서 극 처방식의 조 효과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

의 계에서 극 처방식의 조 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하여 회귀식에 독립변인

코로나 19 스트 스와 조 변인 극 처

방식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코로나 19 스트

스와 극 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 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스트 스와

극 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은 통계 인 유의

미성이 없었고(β=.083, t=1.210, p>.05), 상호

작용항으로 인한 R²변화량도 유의미하지 않았

다(△R²=007, p>.05). 즉, 코로나 19 스트 스

가 소외에 한 두려움을 측할 때 극

처방식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에서 소극 처방식의 조 효과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

의 계에서 소극 처방식의 조 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하여 회귀식에 독립변인

코로나 19 스트 스와 조 변인 소극 처

방식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극 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 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

변인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소외에 한 두려움 .1160 .0422 .0400 .2059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5000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소외에 한 두려움

비표 화 계수
β t R² △R²

B S.E.

1단계

코로나 19 스트 스 1.724 .527 .226 3.273**

.050 .000
극 처방식 -.127 .512 -.017 -.249

2단계

코로나 19 스트 스 1.778 .528 .233 3.367**

.057 .007극 처방식 -.123 .511 -.017 -.240

코로나 19 스트 스 x 극 처방식 .523 .432 .083 1.210

주. **p<.01

표 5.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에서 극 처방식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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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하 고(β=.164, t=2.433, p<.05), 상호작용

항으로 인한 R²변화량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R²=026, p<.05). 이러한 결과는 코로

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을 측

할 때 소극 처방식이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것을 시사한다.

조 효과의 유의미함을 확인하 으므로, 상

호작용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 다. 이를

해 SPSS Macro를 활용하여 조 변인의 각

특정 값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미성을 검증하

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 다. 분석 결

과, 소극 처방식이 높거나 평균인 집단에

서는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

움의 계가 유의미한 반면(β=.1760, t=3.5189,

p<.001; β=.1014, t=2.5448, p<.05), 소극

처방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가 유의미하

지 않았다(β=.0268, t=.5310, p>.05). 조 효과

의 유의미함을 확인하 으므로, 상호작용 효

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 다. 이는 소극

처방식이 높거나 평균 수 이면 코로나 19 스

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

게 되지만, 소극 처방식이 낮을 경우에는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종속변인 :소외에 한 두려움

비표 화 계수
β t R² △R²

B S.E.

1단계

코로나 19 스트 스 1.335 .526 .175 2.541*

.087 .038**

소극 처방식 1.432 .493 .20 2.907**

2단계

코로나 19 스트 스 1.188 .523 .155 2.272*

.113 .026*소극 처방식 1.243 .493 .173 2.521*

코로나 19 스트 스 x 소극 처방식 .942 .387 .164 2.433*

주. *p<.05, **p<.01

표 6.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에서 소극 처방식의 조 효과

B S.E. t LLCI(B) ULCI(b)

소극 처방식

-1SD .0268 .0505 .5310* -.0728 .1265

Mean .1014 .0398 2.5448 .0228 .1800

+1SD .1760 .0500 3.5189*** .0774 .2746

주. *p<.05, ***p<.001

표 7. 소극 처방식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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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 회귀계수를 사용하여 조 효과의 회귀식을

유도하고(Howell, 2002),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코로나 19 스트 스, 소외에 한 두려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극

처방식의 조 된 매개효과

매개효과와 조 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됨에

따라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충족하는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조 된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 고,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 다. 그

결과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

움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β=1014., t=2.5448, p<.05), 소외

에 한 두려움이 SNS 독경향성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

.8872, t=8.5490, p<.001). 한 조 효과에 따

라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극 처방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

치는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0282,

t=2.4333, p<.05). 이는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을 통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소극 처방식의

수 에 따라 소외에 한 두려움의 정도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해 조 변인인 소극 처방식의

수 을 평균값과 평균±1SD 값에 따라 세 집

단( , , 고)로 나 후 Bootstrapping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소극 처방식이 높거나

평균 수 인 경우에는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값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미하

으나 소극 처방식이 낮은 경우에는 매

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

움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소외에 한

두려움이 SNS 독경향성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과정은 소극 처방식이 높거나

평균인 경우에 나타나며, 소극 처방식이

그림 2.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극 처방식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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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후분석: 소극 처방식 하 요인의

조 된 매개효과

소극 처방식 어떤 하 요인을 사용

하는지에 따라 코로나 19 스트 스, 소외에

한 두려움, SNS 독경향성의 경로에서 나

타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조 되는지 확인하

기 해 각 하 요인에 해 조 된 매개분

석을 사후분석으로 실시하 다.

소극 처방식의 두 가지 하 요인이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정도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지 확인

하기 해 각각 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 다. 정서

심 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β=.114,

t=1.564, p>.05), 소망 사고에서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 사이에서 유

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β=.169, t=2.522, p<.05) 상호작용항 투입도

종속변인 : 소외에 한 두려움 종속변인 : SNS 독경향성

b S.E. t b S.E. t

코로나 19 스트 스 .1014 .0398 2.5448* .0712 .0609 1.1699

소극 처방식 .5502 .1899 2.8968**

코로나 19 스트 스 X

소극 처방식

.0282 .0116 2.4333*

소외에 한 두려움 .8872 .1038 8.5490***

조 변인

종속변인 : 소외에 한 두려움

수
간 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소극 처방식

-1SD .0238 .0444 -.0584 .1156

Mean .0900 .0416 .0197 .1815

+1SD .1561 .0639 .0597 .3028

주. *p<.05, **p<.01, ***p<.001

표 8. 조 된 매개효과 분석

β t △R²

코로나 19 스트 스 X 정서 심 처 .114 1.564 .011

코로나 19 스트 스 X 소망 사고 .169 2.522* .028*

주. *p<.05

표 9.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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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미한 설명량 변화가 나타났다

(△R²=.028, p<.05).

소극 처방식의 하 요인 소망 사

고에 한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 스

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β=

.1218, t=3.006, p<.01), 소외에 한 두려움이

SNS 독경향성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8752, t=8.5234,

p<.001). 한 조 효과에 따라 코로나 19 스

트 스와 소망 사고의 상호작용 효과가 소

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β=.0249, t=2.5482, p<.05). 이

는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

움을 통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소망 사고의 수 에 따라 소외에

한 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한 조 된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해 조 변인인 소극 처방식의

수 을 평균값과 평균±1SD 값에 따라 세 집

단( , , 고)로 나 후 Bootstrapping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소망 사고가 높거나 평균

수 인 경우에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미하 으

나 소망 사고가 낮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

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유의

미하게 향을 미치고, 소외에 한 두려움이

SNS 독경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과

정이 소망 사고가 높거나 평균인 경우에 나

타나며, 소망 사고가 낮은 경우에는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인 : 소외에 한 두려움 종속변인 : SNS 독경향성

b S.E. t b S.E. t

코로나 19 스트 스 .1218 .0405 3.006** .0859 .0607 1.4146

소망 사고 .3861 .1636 2.3599**

코로나 19 스트 스

X 소망 사고

.0249 .0098 2.5482*

소외에 한 두려움 .8752 .1027 8.5234***

조 변인

종속변인 : 소외에 한 두려움

수
간 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소망 사고

-1SD .0381 .0457 -.0489 .1306

Mean .1066 .0436 .0315 .2022

+1SD .175 .0632 .0733 .3176

주. *p<.05, **p<.01, ***p<.001

표 10. 소망 사고의 조 된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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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2, 30 성인 여성들을 상

으로 코로나 19 스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

움을 통해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를 스트 스 처방식이 조 하는지를 확인하

기 해 조 된 매개모형을 실시하 다. 이를

해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의 계에서 스트 스 처방식의 조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합 으로 살펴본 조

된 매개효과 모형을 순차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시사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

성 간의 계를 소외에 한 두려움이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

로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보다는 소외에 한 두려

움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부분매개

가설과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

한 스트 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

어를 독 으로 사용할 험이 높다는 선행

연구(Zhao & Zhou., 2021)와 다르게 나타난 결

과이다. 한 코로나 19의 자가 격리로 인한

물리 고립 상황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해야 하는 필요

성을 높여 문제 SNS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

다(Gioia et al., 2021)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 거리두기 기간 동안의 활발

한 온라인 활동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에 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소외에

한 두려움을 래하며 SNS 활동 참여를 증가

시킨다는 Hayran과 Anik(2021)의 연구 결과와

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국내에서는 특히 소

외에 한 두려움의 향력이 강력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주의와 계

심 인 문화 속에서 코로나 19 기간 동안 타

인과 직 인 이 어렵고 온라인 활동이

확장되는 것이 소외에 한 두려움을 더욱 높

이며, 그로 인해 SNS 활동 한 활성화시켜

SNS 독경향성의 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코로나 19 스트 스와 소외에 한

두려움 간의 계에서 스트 스 처방식

소극 처방식의 조 효과가 나타났다. 소

극 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

로나 19로 인한 스트 스가 높을수록 소외에

한 두려움이 더욱 증가했지만, 소극 처

방식의 수 이 낮을 때는 코로나 19 스트 스

수 에 상 없이 소외에 한 두려움의 정도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소극 처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코로나 19 스트 스

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부정 향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소극 처방

식이 외로움을 증가시키고(Deckx et al., 2018),

인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백지 ,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가 으로 소극 처방식을 정서 심

처와 소망 사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서 심 처의 조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던 반면, 소망 사고의 조 효과는 유의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 소망 사

고의 수 이 높을 때는 코로나 19로 인한 스

트 스가 높을수록 소외에 한 두려움이 더

욱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소망

사고의 수 이 낮을 때는 코로나 19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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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에 상 없이 소외에 한 두려움의 정도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소망 사고

의 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코로나 19 스

트 스가 소외에 한 두려움에 미치는 부정

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스트 스를 경험할 때, 이러한 이상 인 상황

을 상상하거나 바라는 처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소외에 한 두려움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

성 간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

효과를 소극 처방식이 조 한다는 조 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소망 사고에서 유의

한 조 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스트 스를 경험하고 소외에 한 두려움

의 수 이 높을 때, SNS 독경향성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소망 사고 처방식의 사용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코로나 19 스트

스를 강렬하게 느낄수록 소외에 한 두려

움을 크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SNS

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때 스트 스

처방식 소망 사고의 수 이 높은 경우

이러한 취약성은 더욱 증가하 다. 반면 소망

사고의 수 이 낮은 경우에는 소외에 한

두려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코로나 19 스트 스를 경험하는 개인들이

소외에 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며 그로 인해

SNS 독경향성의 험이 증가하는 경우 소망

사고의 처방식이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기

단계에서 소극 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

들이 높은 심리 고통을 경험하고(Wang et

al., 2020), 소극 처 방식이 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선행연구(Song et al., 2021)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실제에서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 간의 계에서 소외에 한

두려움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각각 변인들 간의 련성은 보고되었지만 미

비한 실정이었으며, 이를 하나의 경로로 설정

하여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국내 최 로 코로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구체 인 경

로를 검증하여 코로나 19 스트 스를 경험하

는 사람들의 인지 과정에 한 이해를 확장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이는 재

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SNS 독의 험에 빠

지지 않도록 소외에 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소외에 한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포가 아닌 비합리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

에(Przybylski et al., 2013), 비합리 신념을 재

구성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 행동

치료 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권지

, 김종남, 2020). 이와 더불어 기본심리욕구

의 결핍이 소외에 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을 고려할 때, 자율성, 유능성,

계성과 같은 개인의 기본 인 동기를 고취

하고 내 자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면, 소외에 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이

다(장문 , 조효진, 문화정, 2020).

둘째, 코로나 19 스트 스를 느낄 때 소망

사고의 처방식을 사용할 경우 소외에

한 두려움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이상 인 상황을 상상하고 바라는

회피 인 처방식이 실에서는 오히려 괴리

감을 불러일으키고, 박탈감을 높여서 소외에

한 두려움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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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트 스 상황에서 특히

소망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를 일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극 처방식이 스트 스의 부정

향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기존의 다른 처방식에서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코로나 19로 인

한 스트 스 상황이 다른 스트 스 상황보다

특수하고 더욱 강력한 향력을 가진 상황이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스

트 스 처방식 외에도 다른 새롭고 다양한

스트 스 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치

않는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억압하

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한 내 경험을 허

용하는 심리 수용(장 정, 유지 , 2020), 어

떠한 일의 즐거운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인 유

머(Mindess, 1971) 등이 그 표 인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2, 30 성인 여성들을 상으로 연구

를 진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은 개인 특성 변인

인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개인의 경험에서 차이

가 나타났으며, 2, 30 의 여성일수록 그 취약

성이 두드러졌다(김선미, 서경 , 2015; 이정민,

2020; 한국트라우마스트 스학회, 2021). 은

지 외(2022)는 SNS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 인 2, 30 의 기 성인들을 상으로

하여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상향비교 간

의 정 상 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에 더하여 2, 30 의 성인 여성들을

상으로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경향성

의 계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수집이 온

라인 설문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한 2, 30 여성들만을 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 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 성인 체

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표본을 상으로 진

행하며, 오염변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SNS

이용동기, 하루 평균 사용시간, 학력, 직업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서 SNS 독경향성에서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따른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

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통계

결론 타당성을 해서는 표본크기가 분석

에 포함된 변수 개수의 10배가 되어야 한다

(Hair, Hult, Ringle, & Sarstedt, 2021). 본 연구에

서는 각 변수의 하 요인까지 포함하여 총

14가지의 변수가 사용되었으므로 연구에 필요

한 최소 표본의 수는 140명이며, 최종 표본의

수는 208명이었다. 따라서 모형 검증에 필요

한 최소 표본크기는 충족했지만, 집단 간 차

이 검증을 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참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횡단 연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 양상을 측정하

지 못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 스학회(2021)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우울과 자살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

아졌지만, 코로나 19에 한 두려움과 불안,

일상생활 방해정도는 반 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 다. 이 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 스트 스의 발생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시간 차이를 둔 종단 연구를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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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넷째, 국내에서 코로나 19 스트 스가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트 스 처

방식 외에도 코로나 19 스트 스와 SNS 독

경향성 간의 계를 설명해 수 있는 다양한

개인 내 , 외 인 변인들을 추가 으로 탐색

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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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s through

Fear of Missing Out (FoMO)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208 women in their 20s to 30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SPSS 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MO had a significant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econd, hopeful thinking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FoMO. Third, hopeful

thinking had a moderating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FoMO, and

SNS addiction proneness. Based on th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ID-19 Stress, Fear of Missing Out, SNS Addiction Proneness, Stress Coping Styles, Moderated

Mediating Effect


